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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3월 14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첫 시행 대상인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 협상(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 결
국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장에 가서 퉁퉁 부은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제 시간에 약도 드시지 못하면서도, 제약회사의 말
도 안 되는 가격 책정에 항의하신 환자분들, 그리고 함께 했던 활동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학적/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 하겠다
는(선별등재제도, positive등재방식), 상식 중의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옛날 약장수들처럼 개똥 위에 쇠똥 눈 것도 약이
라고 우기면, 이것도 그냥 다 사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닥치고 등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짜약이든, 듣보잡약이든, 만병통치 고약이든 가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사단이 나면 그
때 가서 판매를 안하게 하면 된답니다.(자동등재제도, negative등재방식)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쪽은 누구일까요? 
 
얼마 전 한국 노바티스 신임 사장으로 피터 야거란 사람이 취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취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약값 결
정 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출한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이 말 한 마디만 떠오르더군요. 
 
"까.분.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살인입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1알에 2만 5천원이라는 악명높은 가격으로 글리벡을 내놓은 회사입니다. 글리벡은 하루에 4~8알
을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한달 약값만 300~600만원이 드는 비용인 거죠. 당시 알려진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66센트,
우리 나라 돈으로 1000원도 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노바티스가 '약값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그 책임 주체가 마치 저기
저 안드로메다에 사는 누군가 인 것처럼 이야기 해도 되는 걸까요? 
 
글리벡에 내성이 생길 경우 쓰이게 되는 신약 '스프라이셀'은 7년 전 끔찍했던 글리벡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BMS사는 한 알에 7만원에 가까운 약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
들의 비난이 거세지니까, BMS는 '6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인심 쓴 척 합니다. 이에 정부는 5만 5천원까지 내려보
겠다고 합니다. 5천원 깍아주고, 1만원 깍아줘서 "아이구~ 감사합니다."해야 할까요? 
 
7만원이든, 6만 5천원이든, 5만 5천원이든 1년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5천만원이든, 4천만
원이든 환자들은 도대체 그 약값의 기준이라도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금으로 떡칠을 해도 하루 약값이 14만원, 20만원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약값을 제시하는 제약회사에게 기준이란 없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이유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
다. 아마 BMS가 최초에 스프라이셀의 약값으로 1정당 10만원을 들고 나왔다면 지금 정부는 8만원, 9만원 수준에서 협
상을 하려고 할 것이죠. 이것이 정부와 제약회사가 벌이는 약가 협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도대체 기준 없는 약가 협상을 환자가, 그리고 민중들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상 대상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된다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 앞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신약들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요
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스프라이셀도 BMS 뜻대로 했으니까, 우
리도 우리 뜻대로 할 거다!!" 
그리고 약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은 물과도 같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애당초 약은 상품으
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리벡, 스프라이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약은 제약회사의 무한 독
점 이윤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명품 아파트나, 명품 핸드백이 되어, 다수 민중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들, 그리고 질병을 가진 모든 이들과 앞으로 길고 험난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에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http://toon.jinbo.net/wp/?p=558

